
행복? 사랑이 있는 고생!

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백훈 

하모니십 연구소 대표1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� � 김형석� 철학박사께서� 하신� 말씀이다.� “사랑이� 있는� 고생이� 행복입니다.”� 이� 말은� 나

의� 오랜� 의문점을� 일거에� 풀어� 준� 말이다.�

주폭� 남편과� 7남매� 어머니의� 행복은?

� � 우리� 가족은� 7남매가� 초가삼간집에� 살았다.� 아버지는� 목수(木手)인데� 애주가(愛酒
家)라기� 보다는� 폭주(暴酒)가였다.� 그런데� 술을� 마시면� 주정이� 심하였다.� 아버지� 주정
(酒酊)부림에� 어머니와� 우리는� 참으로� 힘들었고� 특히� 어머니는� “너희들� 아니면� 내가�
벌써� 죽었다”며� 울고� 지내시는� 모습을� 보며� 자라왔다.

� � 그래서� 나는� 결심했다.� 나는� 커서� 절대� 술주정만은� 하지� 않겠다고� 했고,� 성인이� 되어

서도� 애주가(愛酒家)이면서도� 술을� 마시면� 화도� 풀리고,� 싸우지도� 않고,� 너그러워� 진다
는� 습관을� 길렀다.� 아버지가� 반면교사가� 된� 셈이다.�

� � 커서도� 어머니만� 생각하면� 마음이� 안쓰럽다.� 어머니는� 고생만� 하시다가� 돌아가신고�

불행의� 삶만을� 살다� 가신� 것이라고� 그저� 안타까운� 마음뿐이었다.�

� � 아!� 우리� 어머니는� 무슨� 낙(樂)으로� 살았을까?� 참으로� 그리도� 불쌍하게� 사신� 인생�
72세에� 일찍� 돌아가신� 어머니!� 부디� 저승에서라도� 행복의� 낙을� 누리소서하는� 마음이�

늘� 마음속을� 차지하였다.�

1) 행복편지를 기고해 주신 신백훈 하모니십 연구소 대표는 철학박사이시며 2016년에는 ‘신법명심보

감’을 발간하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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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 � 그런데� 사람은� 60이� 넘어야� 철이� 든다고� ‘사랑이� 있는� 고생이� 행복’이라는� 말을� 듣

고� 우리어머니의� 인생이� 우리� 7남매를� 어려운� 여건에도� 키우고� 결혼시켰으니� 행복을�

누리신거구나� � 하고� 이해가� 되었다.�

� � 그리고� 지금� 와서� 느끼는� 불가사의(不可思議)는� 어떻게� 초가삼간집에서� 7남매를� 낳
을� 수� 있었을까� 하는� 것이다.� 지금처럼� 동네에� 모텔이� 있는� 것도� 아닌� 시절에� 전혀� 내

가� 눈치도� 못채게� 나� 이후로� 동생을� 네� 명이나� 만드는� 부부사랑을� 할� 수� 있었는가는�

참으로� 신기하다.�

� � 주정에서� 깨어난� 아버지는� 정말� 인자하였다.� 어머니가� 아버지의� 주정을� 미워하다가도�

가끔씩� 보신탕도� 정성스럽게� 해주시고,� 보약도� 달여� 주시고,� 새끼회(제주도에서는� ‘돼지

새끼회’라는� 특별한� 강장� 음식이� 있었다)를� 만들어� 주시고� 하는� 걸� 보았는데� 이제� 와서�

생각하니� 두분� � 만이� 사랑의� 비법� 이었는가?� 이제� 이해가� 된다.� 사랑이� 있는� 고생이�

행복이란� 것을� 확실하게� 공감이� 된다.�

아!� 나도� 사랑이� 있는� 고생을!

� � 시집간� 딸이� 외손자� 하나만� 낳고� 그만� 두겠다는� 것을� ‘사랑고생행복’이라는� 말로� 권

유를� 하였더니� 둘째� 외손자를� 낳았다.� 고생은� 되겠지만� 그게� 행복인� 것을� 알� 면은� 되

는� 것이다.� 그런데� 둘째� 외손자가� 100일도� 못되어� 폐렴증세로� 입원을� 하였다.� 참으로�

안쓰럽고� 둘째를� 낳으라� 한� 내가� 이거� 무슨� 짓� 했나� 자괴감이� 들었다.� 하지만� 이제� 퇴

원해� 미소� 짓는� 애를� 보는� 행복을� 누린다.�

� � 지금� 대한민국이� 기로에� 서있다.� 자유대한민국을� 이� 외손자들에게� 물려줘야지,� 포플

리즘,� 사회주의가� 득세하여� 진정� 힘없는� 서민이� 살기� 어려운� 나라가� 되어서야� 후손에게�

죄를� 짓는� 것이다.� 후손을� 위해� 사랑이� 있는� 고생으로� 국민포럼� 운동에� 나서� 고생해야�

하겠다.� 이게� 행복이란� 걸� 알기에� 즐거운� 다짐이다.

한선행복포럼에서는 ‘행복한 금요편지’이란 에세이를 통해 행복의 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. 

 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당신의 소중한 편지를 기다리겠습니다. 행복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!


